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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만큼만 유한책임 주담대' 16조원 돌파…은행권 확산 추진 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집값이 떨어져도 차주가 집 가치 만큼만 책임지는 정책금융상품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시중은행으로 확산키로 결정. 작년 16.1조 돌파하며 매년 급증

주담대는 채무연체 발생하면 금융사가 담보물인 주택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무한책임형' 주담대와는 달리 유한책임 주담대는 은행이 리스크를 지는 형태

하나銀, 환매중단 英펀드에 투자원금 50% 선지급 결정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는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결정

가지급금 지급하기로 결정한 펀드는 영국 루프탑 펀드(판매액 258억원),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판매액 535억원), 영국 부가가치세 펀드(판매액 570억원) 등 세가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 더 빨리 오른다 한겨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가 6개월째 벌어지는 중. 시중의 넘치는 자금이 은행에도 쏠리면서 예금이자 인상 요인이 낮지만 은행채 금리 등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

지난 3월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2.77%로, 6개월 전 2.66%보다 0.11%포인트 상승. 저축성수신금리는 0.86%로, 지난해 10월 0.88% 보다 0.02%포인트 하락

'은행빚도 탕감'…끝이 없는 선심성 금융정책 뉴시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한 소각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

이는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채권 규모는 350억원(9000명)으로 추산

코스닥 1500개社 시대 개막… 글로벌 신시장 3위 규모 파이낸셜뉴스

기술특례 상장 등 상장 경로가 다양화되고 4차 산업혁명과 제2의 벤처붐 확산 등에 힘입어 코스닥 상장기업 '1500개사 시대'가 열렸다.

코스닥의 글로벌 위상도 높아졌다. 현재 상장기업 수를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은 세계 신시장에서 3위를 차지

'네이버 효과 없었다'…현대해상·DB손보, 소상공인보험 판매 '미미' 이코노미스트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네이버파이낸셜과 제휴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소상공인 보험을 판매 중이지만 판매 건수는 매우 미미

양사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소상공인 보험 연계 판매량은 유의미한 통계치가 책정되지 않는 수준. "계약 체결수가 미미하다"며 구체적인 판매량 공개는 어렵다고 밝혀

보험사·정비업계 또 만났다… 자동차보험료 결국 오르나? 머니S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료가 하반기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아. 국토부는 정비업계의 정비수가 8.2% 인상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

18일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는 최근 3차 회의를 갖고 정비수가에 대해 논의. 구체적인 인상폭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정비수가 인상에 대해선 공감

NH증권, 옵티머스펀드 자체안 마련 가닥…다음주중 제시 이데일리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 대신 자체 피해자 구제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NH증권은 금감원 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권고안에 준하는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 다음주 중 이를 제시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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